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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prom, 러시아 최대 유전 확보
석유․가스전 개발권 경쟁입찰 없이 결정 … 원유 매장량 5000만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Gazprom이 러시아 최대의 석유․가스전을 경쟁 없이 확보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4월14일 열린 내각 회의에서 사하공화국 챠야딘스코예 석유․가스전 개발권을 경쟁 입찰 없

이 Gazprom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가즈프롬의 한 소식통은 “에너지기업이 경쟁 입찰 없이 광구 개발권을 받기는 소련 붕괴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부른 기업에 자원 개발권을 부여해 왔다.

안드레이 데메츠예프 산업에너지부 차관은 “Gazprom은 광구개발 허가비용으로 약 3억-4억 달러만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각 회의를 주재한 빅토르 주프코프 총리는 현재 Gazprom 이사회 이사로 지명돼 있으며 차기 이사장이 유

력한 상태이다.

Gazprom 이사장인 메드베데프 당선자는 2월 제1부총리로서 “Gazprom이 가급적 빨리 광구를 개발할 수 있

도록 하라”고 장관들을 닦달한 바 있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내각이 Gazprom에 광구를 주기로 한 데는 

역시 메드베데프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데메츠예프 차관은 “Gazprom은 2008년 광구개발을 시작하게 되고 2016년이면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Gazprom이 획득한 챠야딘스코예 광구는 약 1조2000억㎥의 가스와 5000만톤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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